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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고용노동부는 ‘24.2.6.(화)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2.7.(수)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긴장이 느슨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다른 사업장들도 더욱 긴장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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